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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 개요 

ㅇ 유럽 C-Roads Platform*의 사무총장(Martin Böhm)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C-Roads Platform 활동 참여 독려 서신 송부(`21.3.12)

* C-roads Platform : 유럽 내 상호운용 가능한 C-ITS 서비스 배포를 위해 유

럽 국가기관, 이해당사자(도로운영자 등)들이 모여 “C-ITS Platform“(2014)

을 발족, C-Roads Pilot(2016)을 시작하면서 명칭을 ”C-roads Platform“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유럽 18개국 참여 중

1. EU 회원국의 C-ITS 파일럿 배포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것

2. 공통 기술 사양(공통통신 프로필 포함)을 개발, 공유 및 게시

3. 교차 사이트 테스트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인

4. ETSI ITS-G5 및 기존 셀룰러 네트워크의 조합인 하이브리드 통신 믹스

에 중점을 두어 공통 통신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시스템 테스트를 개발

□ 주요내용

ㅇ ①유럽의 C-ITS 구축상황, ②유럽 여러 국가에서 현재 선택한 통신방식,
③ C-Roads 플랫폼 활동 관련 한국의 참여 독려

- (유럽의 C-ITS 구축상황) 한국의 뉴딜정책에 대한 관심과 유럽의 

18개국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하이브리드 혼합통신* 방식에 동의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ITS-G5*로 구축을 시작하였고 이외의 

국가에서는 셀룰러방식을 적용하려고 함. 또한 자동차에 C-ITS 서

비스 적용(폭스바겐 골프8과 전기차 일부)을 시작함(‘19)
* 하이브리드 혼합통신 : 단거리 통신용으로 ITS-G5, 장거리 통신용으로 Cellular

방식 활용

* ITS-G5 : ETIS(유럽통신표준협회)에서 정한 유럽형 5.9GHz DSRC(WAVE) 명칭

- (유럽의 통신방식) ITS-G5는 장거리 통신 기술의 보완이 필요하

나, 현재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상용 근거리 기술로 간주

- (C-Roads 플랫폼 참여) 한국의 도로안전을 향상시키려는 정책목

표와 EU 회원국의 공공안전목표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C-roads 플랫폼이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에 한국을 초대하고 싶음



붙임1  서신





붙임2  서신 번역

한국과 유럽의 C-ITS 구축

3월 12일, 2021년, 비엔나

장관님께,

유럽 국가들은 C-Roads 플랫폼을 중심으로 현재 C-ITS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의 초기 구축,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 이외 지역의

C-ITS 구축 활동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의 C-ITS 구

축 상황에 대해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뉴딜정책을 통

해 고속도로 및 전국에 C-ITS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C-ITS는 이미 유럽 전역에서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유럽

C-Roads 플랫폼 회원국은 하이브리드 혼합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C-ITS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C-ITS 서비스는 여러 통신방식을 활용

하여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첫 번째 단계로 단거리통신 기술에는 ITS-G5

를 활용하고, 장거리 통신에는 셀룰러를 방식을 활용할 것입니다.

일부 C-Roads 플랫폼 회원국은 ITS-G5를 기반으로 C-ITS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일부 다른 회원국은 셀룰러 장거리 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유럽 C-Roads 플랫폼의 모든 회원국들은 하이브리드 혼합통신

으로 C-IT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통신 방법이 추가 될 수 있

습니다. 총 18개 유럽 국가와 50개 이상의 도시가 이러한 접근 방법에 동

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차 부문은 ITS-G5 및 셀룰러 장거리 기술을 사용하여 C-ITS

서비스를 차량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러한 서비스가

적용된) 폭스바겐 Golf 8과 전기 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서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C-Roads 플랫폼 회원국들은 단일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기술을 선택합니다. 목표는 모든 차량간, 차량 인프

라와 통신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기술이 시장에 진입 가능하게 하여 상

호 운용 가능하고 이전 버전과도 호환될 수 있는 C-ITS 환경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ITS-G5는 장거리 통신 기술의 보완이 필요하

나, 현재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상용 근거리 기술로 간주됩니다.

향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단거리 통신 기술 개발에 면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려는 한국의 정책적 추진 의지가 EU 교통 정

책 및 EU 회원국의 공공 안전 목표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과 유럽 C-Roads 플랫폼 간의 C-ITS 구축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방식,

협력은 상호간의 도로 안전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에 C-Roads 플랫폼이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한국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원하는 경우

C-Roads 플랫폼이 수행한 기술 및 전략적 추진 사항에 대한 더 많은 의

견을 공유드릴 수 있습니다.

With best regards

Martin Bohm

C-Road Platform* 사무 총장

Cc: Chang Gi Leez Director

Jin Woo Kim, Deputy Director

이 편지는 European C-Roads Platform 회원국의 교통부 장관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

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참고  C-Roads Platform

□ 개요

ㅇ 유럽 집행위원회, 회원국(도로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은 유럽전역에 걸친 

C-ITS의 국경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C-ITS 서비스 배포 및 조화를 

위해 비전 수립, 기술 공동 개발, 지역 간 테스트 결과 공유 등 참여

국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C-ITS 협의체 구축 운영

- `16년 유럽 12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

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18개국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확대)이 직접 참여 중

C-Roads Platform 구조

ㅇ C-Roads Platform에서 합의된 공통의 통신 프로필을 기반으로

C-Roads Pilot에서 구축, 테스트, 효과분석 시행

- `19년까지 6,000km에 C-ITS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 

C-Roads2 진행 중


